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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걷는다

2019년 제 17호 태풍 타파가 온다는 날 고국을 찾

았다. 다행스럽게도 타파는 제주도에 도착하면서 기

운을 잃고 한반도를 벗어났다.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심지어 내가 탄 항공기가 인천공

항에 착륙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이 기우

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 딸과 함께 올림픽공원

을 걸었다. 딸은 이웃들과 일주일에 두세 번 걷는다

고 했다. 조금만 걸어도 발바닥이 쑤시고 다리가 아

프다며 걷기 싫어하던 예전의 딸이 아니었다. 남녀

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한여름을 방불

케 하는 높은 기온으로 재킷을 벗어들고 걸어야했

다. 그 다음 날 아침은 등교 전에 손주들이 따라 나

와 백제 토성 주위를 함께 걸었다. 역시 많은 사람들

이 걷고 있었다.

셋째 날은 북한산을 찾았다. 북한산은 삼각산이라

고도 부른다.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등 북한산을 대

표하는 세 봉우리를 상징해서 붙혀진 이름이다. 북한

산, 즉 삼각산은 명산 중의 명산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년에 약 1,000만 명이 찾는다. 산 아

래에서 올려다보면 늘 하얀 구름에 둘러쌓여 있다

는 백운대는 해발 836.5미터로 정상에 여남은 명 이

상의 사람들이 둘러앉을 정도로 평평한 마당이 펼

쳐져 있어 백운봉이라 부르지 않고 백운대라고 부른

다. 인수봉은 바위 덩어리 그 자체가 엎어져 있는 형

상으로 대한민국의 암벽 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만장대는 조선 건국 시 무학

대사가 새 나라의 도읍터를 정하기 위해 올라서서 바

라다보았다고 해서 국망봉이라고도 불린다.

북한산은 이 세 봉우리를 두고 남북으로 길게 뻗

어 작은 봉우리들이 줄지어 있으며 북한산국립공원

으로 지정된 후에 총길이 70킬로미터에 달하는 21

개의 둘레길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으나 둘레길에서 벗어나 

조금만 숲으로 들어서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웠다. 

칼바위 지킴터를 지나 해가 쨍쨍 내려 쬐는 칼바위 

서북 능선을 피해 남동쪽 숲길로 들어가서는 삼성암

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삼성

암을 지나 화계사로 내려왔다.

지난봄에도 세 차례나 찾은 바 있으나 친구의 배려

로 올 때마마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친구는 올가

을 무박 2일 지리산 종주를 계획하고 있어 체력단련

을 위해 매일 서너 시간 이상 산에 오르내리고 있었

다. 도대체 무박 2일은 어떻게 걷는 것인가 물으니 가

고 올 때 차안에서 이틀을 자기 때문에 무박 2일이라

고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한 밤 중에 차를 타고 내려

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산행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차를 타고 올라오며 차안에서 잔다

는 얘기인 모양이다. 그렇게까지 무리 하면서 걸을 필

요가 있는가 묻고 싶었으나 묻지는 않았다.

화계사로 내려와 돈가스와 함박스테이크가 값싸

고 맛있다는 식당에서 이른 저녁을 먹었다. 5,500 원

이라는 가격이 무색할 정도로 맛있었으며 반찬으로 

나온 깍뚜기와 샐러드도 맛있었다.

글을 쓰고 있는 당일에는 동생들을 만나 점심 식사

를 함께했다. 식사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근처 찻

집으로 옮겨 커피를 마시면서도‘걷기’에 대해 이야

기했다. 마라톤을 100번 가까이 완주한 동생은 더 이

상 마라톤을 하지 않는다면서 매일 아침 10킬로미터

를 걸어서 출근하고 있었다. 막내 동생은 6시에 출근

해서 회사 근처 공원에서 10.5킬로미터를 걸은 후에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했다. 여동생 역시 10여 

년 가까이 매일 하던 수영을 잠시 쉬며 걷기에 열중

하고 있으며, 수영은 일주일에 2회 정도로 줄일 계획

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걷고 있었다. 산에서 들에서 

공원에서 거리에서 지하도에서 방방곡곡에서 힘차

게 걷고 있었다. 한반도에 불고 있는 바람에 대해서

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입을 꼭 다물고 있었

다. 새 나라의 도읍터를 정하기 위해 만경대에 올라 

국망봉 전설의 주인공이 된 무학대사가 만경대에 올

라 오늘날의 수도 서울을 내려다본다면 어떤 생각

을 할까?

태풍의 기운이 약해져서 별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

처럼 몇 달째 대한민국에 거센 풍파를 일으키고 있

는 바람이 스스로 잠들거나 고요해져 평안한 날이 

되기를 고대한다.

타운뉴스 칼럼.......................................................................... 13

커뮤니티 소식................................................................. 15,16,17

나는야 1.5세 아줌마............................................................... 19

전문인 칼럼 ........................................................................20,38

법률...........................................................................................23

여행...........................................................................................25

숨은그림 찾기..................................................................... 26,51

지금 서울에서는...................................................................... 27

세상에 이런 일이.....................................................................28

국제...........................................................................................29

함께 생각..................................................................................35

IT/과학......................................................................................37

깔깔...........................................................................................40

부동산/경제  ........................................................................... 41

한인업소 안내지도.........................................44,46,60,62,64,65

그림여행................................................................................... 47

연예...................................................................................... 51,53

중고차, 안내광고................................................................54,55

Domestic/ 주간운세............................................................56

영화/신간..................................................................................59

여성...................................................................................... 61,63

제 1282호 목차
타운뉴스

● 타운뉴스 칼럼


